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엘리의� 자식� 사랑,� 그� 비참한� 결말

(매일묵상� 예닮,� 시편� 30편� 1­12절)             

“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
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. 너희가 악한 
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
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
시지 않겠느냐” 마태복음 7장 9-11절

악한 자들까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. 형편은 
달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
랑을 설명하시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예로 드셨을 것입니다. 
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.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어야 할 좋은 
것은 무엇일까요? 제사장 엘리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렸고, 제 배
를 불리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며, 성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. 
그럼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.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. 다른 누구
도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겼고, 하나
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. 성소가 있던 실로 온 땅에 그 소문이 
가득했고, 마침내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.

엘리는 분명 아들들을 꾸짖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
하던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. 흔히 말합니다. 
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느냐고.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제사장 엘리
에게 하나님보다 아들이 우선이었다는 데 있습니다. 잠시 말로 책망
했을 뿐, 아들들이 죄 짓는 것을 방관했습니다. 이는 엘리 개인의 문
제이자 제사장 가문 전체의 문제였습니다. 

“[...]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
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” 사무엘상 2장 30절

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. 죄를 분별하지 못했고 
죄 앞에 안일했습니다.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멸시했고, 그 
결과는 고스란히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.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좋
은 것을 주려 합니다. 사랑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, 
사랑이라며 건넨 것이 자녀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. 누구라도 사랑하
는 자녀에게 독사를 쥐어주려 하지 않지만,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사
람은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 알지 못합니다.

내 삶에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하는 
이에게 참으로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은 죄로 가득한 성공이 아니라 
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, 비로소 
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.

� � 금주의� 말씀

“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
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
바라보자[...]” 

히브리서 12장 2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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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닮교회에서� 함께� 예배드린�

여러분을� 환영합니다.

예닮교회� 새가족으로� 등록을�

원하시는� 성도님들께서는�

안내석의� 등록카드를�

작성하셔서� 헌금함에�

넣어주시기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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